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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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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년도를 활용하여 
대졸자 4051명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
는 학력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 등으로 설정하였고, 직무만족을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등으로 구성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자의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지, 전공 등에 따라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와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비수도권 소재 학교, 교육계열, 학력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 등이 
내재적 만족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3년제 대학, 비수도권 소재 학교, 사회계열, 교육계
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학력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이 외재적 만족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직무만족
에 대한 새로운 검증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on 
job satisfaction, this study utilized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0 Year and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4,051 peopl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s: First,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w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type of school, school location, major fields. 
Second, school in region, education major, the academic factor, the certification & major field factor, the 
personality & human connection factor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rinsic satisfaction. 
Third, 2~3years college, school in region, social major, education major, technology major, natural major, 
medical major, academic factor, the certification & major field factor, the personality & human connection factor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extrinsic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detailed analysis on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offering new verification of work job satisfaction. 

Key Words :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Intrinsic job satisfaction, Extrinsic job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층의 취업은 중대한 개인적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2013년 1월 통계청[1]이 발표한 ‘2012년 연간 고용동향’
을 보면 2012년 고용률은 59.4%로 전년대비 0.3%p 상승
하였고, 실업률도 3.2%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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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자는 2만7천명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정도별 
실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중졸이하에서 7천명(-5.5%), 
고졸에서 3만9천명(-9.9%) 감소하였지만, 대졸이상에서
는 1만2천명(3.7%)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졸이상의 취업
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취업난 시대에 대학생들은 취업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학점관리, 어학능력 배양, 기업의 인턴십 참여, 
다양한 자격증 취득 등 이른바 스펙(spec)쌓기에 많은 노
력을 쏟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에 실시한 청
년패널조사(Youth Panel, YP2007) 5차년도 추적조사 결
과에서 대학생 18.4%가 휴학 경험을 하였는데, 휴학 사
유 중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휴학경험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2013)[2]). 또한 채용싸이
트 커리어의 ‘스펙과 채용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2008)[3]에서도 오직 스펙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
는 질문에도 30.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대졸
자들은 취업결정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스펙쌓기에 몰두
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취업성과의 연구
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 소재, 학점, 자격증 등이 취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과 부(-)의 영향으로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조영하 외, 2008[4]; 임천순 외, 2006[5]; 
박가열 외, 2009[6]; 정태영 외, 2005[7]; 이계형 외, 
2008[8]; 채창균, 2005[9]; 이규용 외, 2003[10]; 이의규 
외, 2000[11]; 박성재 외, 2006[12]; 황여정 외, 2008[13];  
임천순 외, 2004[14]; 채구묵, 2007[15]). 하지만 설문조사
[3]에서 보더라도 응답자 67.8%가 ‘스펙이 취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만큼 취업을 앞둔 대졸자들
은 취업결정요인이 객관적으로 실제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취업결정요인이 취업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펙이 
지나치게 중시되면서 ‘스펙만 좋으면 반드시 취업에 성공
한다는 강박관념과 취업 실패의 원인이 스펙의 부족에 있
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 
몰두하는 현상 또는 그런 행동’을 지칭하는 일명 “스펙증
후군”까지 생겨나고 있다(한국취업신문, 2010)[16]. 

하지만 이렇게 많은 취업준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더
라도 1년 이내 조기퇴사하는 대학 졸업생이 41%에 이르
고(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2009)[17], 높은 이직율
을 보이고 있다(남재량, 2006)[18].

이는 기존의 취업성과를 다룬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성과를 취업성공으로만 한정시키고, 취업의 질적 성
과인 직무만족에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김수리 외, 
2008)[19].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업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유홍준, 2000)[20] 개인의 문제로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조직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개인이 직무에 만족하면 과업 수행의 성과를 높이고 생
산성을 증진시키며(Miller 외, 1986)[21] 결근과 이직의 
감소시킨다(Mowday 외, 1984)[22]. 즉 대졸자의 취업도 
중요하나 취업 후 직무만족을 통한 이직예방도 매우 중
요하겠다. 한편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
만족은 임금, 개인적 특성, 직업고유 특성, 교육관련 요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다(강성진, 
2010,[23]; Clark, (1997)[24]; 최병우, (2004)[25]; 차성현 
외, 2010[26]; Hartog, J 외, 1998[27]; 어윤경, 2010[28]; 
Mora 외, 2007[29]; 이제경 외, 2007[30]).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요소 외에 개인이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직장의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직무만족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관적 

인지에 대한 조사

먼저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을 통해 취업결정
요인이 취업성과에의 영향이 다양하게 보고 있음을 분석
하고,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하고 있는 여러 조사를 살펴보겠다.

취업결정요인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취업여부는 차이
가 없다는 연구(조영하 외, 2008)[4]와 남성이 정규직으
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임천순 외, 2006)[5], 그리
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박
가열 외, 2009)[6]보고가 있다. 즉 성별이 취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소재
지에 따른 연구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대학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취업확률과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다고 보
고되고 있는데 출신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며(이규용 
외, 2003)[10], 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률이 83.5%로 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률 75.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채창균 외, 2005)[9]. 한편 전공에 따른 취업은 인문계
열보다 사회계열과 의약계열이 취업가능성이 높고(박가
열 외, 2009)[6], 예체능계열보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2013

2170

공계열 전공자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고(이
계형 외, 2008)[8]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학점에 관한 분석결과는 살펴보면, 학점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며(박성재 
외, 2006)[12], 평균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상태에 있을 확
률이 높은 것(황여정 외, 2008)[13]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은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자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임천순 외, 
2004[16]; 채구묵, 2007[17]). 하지만 채창균 외(2005)[9]
는 자격증이 취업과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하였고, 황여정 외(2008)[13]는 자격증이 오히려 대
기업의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취업결정요인은 다양하고 취업성과
에의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여러 측면으로 다른 효과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도 구직자들은 취업결정요인
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직자들은 학교
(76.0%), 자격증(49.6%), 전공(39.9%), 학점(26.1%), 인턴
쉽(13.8%) 등이 취업에 주요한 요소라고 여기고 있으며
[3], 또한 명문대학을 졸업한 조사 대상자의 24.4%는 현 
직장에 명문대학 출신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생각하고 있다(이의규 외, 2000)[11]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이 희
망 직장의 채용조건은 직무경력, 어학, 학력, 전공여부, 
자격증 순인데, 실제 취업준비는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선배 등 인맥만들기 등을 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채용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취업결정요인을 정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이나영, 2012, 재인용)[31]. 

2.2 취업결정요인과 직무만족의 관계 

직무만족이란 직무에서 얻는 성과와 미래성과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Victor Vroom, 1964)[32], 
자신이 맡은 직무의 수준이나 특성에 대하여 느끼는 긍
정적인 정서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직무환경에 대
한 총체적인 정서적 만족의 정도이며, 직업의 성공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김병진, 2007)[33].

그리고 직무만족의 하위 요소의 정의를 살펴보면, 
Reitz(1981)[34]는 행동, 정서, 정보 등의 요소로 구성되
며 그 수준의 단계가 다양하고 요소의 원인 또한 수많은 
기능에 의해 이루지고 있으며 임금, 개인적 특성, 직업고
유 특성, 교육관련 요소 등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소
로 고려 되고 있다(강성진, 2010[23]).

한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Clark(1997)[24]은 영국가구조사(BHPS)를 이용하여 성별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높은 직무만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병우
(2004)의 연구[25] 에서도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성진 외(2010)[23] 에서는 여성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차성현 외, 
2010)[26]. 그리고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이 높다는 연구(Hartog, J 외, 

1998)[27]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Clark, A.E., 

1997)[24]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효과을 보였다(강성진 
외, 2010)[23]; 차성현 외, 2010[26]). 한편 전공에 따른 직
무만족은 교육계열 졸업자가 인문계열 졸업자 보다, 인문
계열 졸업자가 의학계열 졸업자 보다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차성현 외, 2010)[26], 인문, 자연계열에 
비해 공학, 사회계열이 직무만족도의 증가 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어윤경, 2010[28]). 또한 자격증은 취득
과정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등을 학습할 수 있
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만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이
제경 외, 2007)[30]고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직무만족은 
단순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취업결정요
인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도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 본 연구의 가설을 아
래와 같다.

가설 1. 대졸자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는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졸자의 직무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3.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는 직무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분석자료 및 변인 설정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년의 데이
터 중 4051명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취업결
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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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인을 구성하였다. 취업결정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학교유형, 학교소재, 전공 등의 
변인에 대하여 이규용 외(2003)[10], 정태영 외(2005)[7], 
임천순 외(2006)[5], 채구묵(2007)[17], 황여정 외
(2008)[13], 조영하 외(2008)[4], 이계형 외(2008)[8], 박가
열 외(2009)[6]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취업결정요인의 척도는 GOMS는 조사자에게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영향력 수준을 1=매우 중요치 않음
에서 5=매우 중요함의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묻는 
12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학력요
인(학력, 출신대학, 학점) 3문항, 자격/전공요인(자격증, 
자격증 등급, 전공) 3문항, 인성/인맥요인(인턴경험, 경력, 
인맥, 인성, 외모)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GOMS 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1=매우 중요치 않음에서 
5=매우 중요함의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묻는 10문
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요인분석을 통하여 직무만족은 
내재적 만족 (직무내용, 근무환경, 개인의 발전성, 인간관
계, 사회적 평판, 자율성과 권한) 6문항, 외재적 만족 (임
금, 고용안정, 복리후생제도, 인사체계)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3.3 연구방법

SPSS 18.0을 활용하여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와 
직무만족의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변인들
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졸
자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와 직무만족의 차이 검
증을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대
졸자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만족에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모형을 실시하였다.

4. 표본의 특성과 신뢰도, 타당도

4.1 표본의 특성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약 47%, 여성이 53%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은 2~3년제 
40%, 4년제 60%로, 학교 소재는 수도권이 54%, 비수도
권이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은 인문계열이 12%, 
사회계열 25%, 교육계열이 7%, 공학계열이 22%, 자연계
열이 11%, 의약계열이 7%, 예체능 계열이 16%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ivision N Percentage(%)

Gender

Male 1,900 46.9

Female 2,151 53.1

Total 4,051 100.0

Type
of

school

2~3 year 1600 39.5

4 year 2451 60.5

Total 4,051 100.0

School
Location

 Capital 2183 53.9

Region 1868 46.1

Total 4,051 100.0

Major

Field

Humanity 468 11.6

Social 1018 25.1

Education 276 6.8

Technology 905 22.3

Natural 460 11.4

Medical 297 7.3

Art & Physical 627 15.5

Total 4,051 100.0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회전방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는 고유값 1이상, 요인 적재치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2]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Division
Factor 

loadings
Commonality

Unique 
value

Distributed 
explanatory

Cronbach ɑ

Academic 
factor

1 .851 .794

2.466
22.418
(22.18)

.8492 .848 .792

3 .686 .638

Certification/
Major field

factor

4 .822 .766

2.458
22.344

(44.762)
.8155 .819 .761

6 .542 .519

Personality/
Human

connection
factor

7 .725 .578

2.381
21.648

(66.410)
.771

8 .721 .597

9 .690 .587

10 .649 .680

11 .568 .594

Reference 
1. The university are graduated 
2. Degree of Education / 3. Credit
4. Degree of Certification / 5. Certification 
6. Major field / 7. Personality / 8. Human connection
9. Appearance / 10. Career / 11. 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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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nd job 
satisfaction 

Division
Factor

loadings
Commonality

Unique 
value

Distributed 
explanatory

Cronbach ɑ

Intrinsic
Satisfaction

1 .745 .598

3.279
32.788

(32,788)
.842

2 .722 .587

3 .721 .536

4 .696 .584

5 .683 .543

6 .671 .532

Extrinsic
Satisfaction

7 .770 .615

12.486
24.856

(57.644)
.770

8 .718 .621

9 .708 .545

10 .702 .603

Reference 
1. Job Description / 2. Autonomy 
3. Human relations / 4. Social Reputation 
5. Likely to develop / 6. Work Environment 
7. Employment Stability / 8. Personnel system 
9. Wages / 10. Welfare  

Table 2에서 같이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는 요인
적재량이 학력요인은 0.686~0.851로, 자격/전공 요인은 
0.542~0.822, 인성/인맥요인은 0.568~0.725으로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신뢰도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력요인은 0.849, 자격/전공요인은 0.815, 인
성/인맥요인은 0.771으로 신뢰도 또한 검증되었다. 

Table 3에서 같이 직무만족은 요인적재량이 내재적 만
족은 0.671~0.745로, 외재적 만족은 0.702~0.770으로 타
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역시 내재적 만족은 0.842, 외재적 만족은 0.770
으로 신뢰도 또한 검증되었다. 

4.3 상관관계 분석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인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하위 요인인 학력요인, 자
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4,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학력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
요인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intrinsic satisfaction, extrinsic 
satisfaction, academic factor, certification/major 
field factor, personality/human connection factor  

1 2 3 4 5

1 1 .615(**) .266(**) .282(**) .262(**)

2 .615(**) 1 .238(**) .224(**) .230(**)

3 .266(**) .238(**) 1 .566(**) .448(**)

4 .282(**) .224(**) .566(**) 1 .435(**)

5 .262(**) .230(**) .448(**) .435(**) 1

 **p<.01 
Reference
1. Intrinsic satisfaction 2 .Extrinsic satisfaction
3. Academic factor
4. Qualification & Major field factor 
5. Personality & Human connection factor  

 

5. 연구결과

5.1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차이검증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차이를 본 
결과 Table 5, 학력요인(남학생 M=3.05, 여학생 M=3.15, 
p<.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
값이 나타났다. 그리고 자격/전공요인(남학생 M=3.07, 여
학생 M=3.18, p<.001)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
은 평균값을 나타났고, 인성/인맥요인(남학생 M=2.97, 여
학생 M=3.04, p<.001)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
의한 평균값을 보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Table 6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
의 차이를 본 결과, 학력요인(2~3년제 M=2.91, 4년제 
M=3.23, p<.001)에서 4년제 대학이 2~3년제 대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 그리고 자격/전공요
인과 인성/인맥요인은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Table 5] Difference of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to Gender

Factor Gender N M SD t

Academic 
Male

Female

1900

2151

3.05

3.15

.94

.87
-3.444**

Certification/

Major field

Male

Female

1900

2151

3.07

3.18

.98

.96
-3.667***

Personality/

Human

connection

Male

Female

1900

2151

2.97

3.04

.75

.72
-3.153***

 +p<.10,*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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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of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to type 
of school.

Factor Type N M SD t

Academic 
2~3years

4years

1600

2451

2.91

3.23

.91

.87
-10.875***

Certification/

Major field

2~3years

4years

1600

2451

3.11

3.15

.92

.95
-1.206

Personality/

Human

connection

2~3years

4years

1600

2451

3.01

3.01

.75

.73
-0.115

 +p<.10,*p<.05,**p<.01, ***P<.001

[Table 7] Difference of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to the 
location of school.

Factor Location N M SD t

Academic 
Capital

Region

2183

1868

3.13

3.08

.92

.88
1.659+

Certification/

Major field

Capital

Region

2183

1868

3.10

3.17

.97

.97
-2.405*

Personality/

Human

connection

Capital

Region

2183

1868

3.03

2.97

.75

.72
2.535*

+p<.10,*p<.05,**p<.01, ***P<.001

[Table 8] Difference of subjective cognition about 
determinant factors in employment to major 
field

Factor Major N M SD F Post Hoc

Academic 

Humanity
Social

Education
Technology

Natural
Medical

Art&Physical

468
1018
276
905
460
297
627

3.13
3.10
3.39
3.06
3.12
3.29
2.92

.92

.90

.81

.93

.86

.90

.90

11.591***
3,6>1,2,4,5

>7

Certification/
Major field

Humanity
Social

Education
Technology

Natural
Medical

Art&Physical

468
1018
276
905
460
297
627

2.95
3.02
3.65
3.11
3.11
3.79
2.95

.95

.94

.96

.95

.91

.95

.93

47.377*** 3,6>1,2,4,7

Personality/
Human

connection

Humanity
Social

Education
Technology

Natural
Medical

Art&Physical

468
1018
276
905
460
297
627

3.05
3.04
3.09
2.92
2.96
3.06
3.03

.73

.75

.75

.73

.71

.76

.72

3.867** 1,2,3,6>4

 +p<.10,*p<.05,**p<.01,***P<.001

학교소재에 따른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차이
를 본 결과 Table 7, 학력요인(수도권 M=3.13, 비수도권 
M=3.08, p<.10)과 인성/인맥요인(수도권 M=3.03, 비수도
권 M=2.97, p<.05)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이 비수도권 소
재 대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반면 
자격/전공요인(수도권 M=3.10, 비수도권 M=3.17, p<.05)
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차이를 본 
결과 Table 8, 학력요인은 교육계열(M=3.39)과 의약계열
(M=3.29)이 높고 예체능계열(M=2.92)이 가장 낮았다. 자
격/전공요인에서도 의약계열(M=3.79)이 교육계열(M=3.65)
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리고 인성/인맥요인은 교육
계열(M=3.09), 의약계열(M=3.06), 인문계열(M=3.05), 사
회계열(M=3.04)이 높았고 공학계열(M=2.92)이 가장 낮
았다.

5.2 직무만족의 차이 검증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장 만족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
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Table 9는 내재적 만족
(남학생 M=3.18, 여학생 M=3.24, p<.0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학교유형에 따른 Table 10 직무만족의 차이는 내재적 
만족이(2~3년제 M=3.16, 4년제 M=3.24, p<.001)에서 4년
제 대학이 2~3년제 대학에 비해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만족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학교소재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Table 11를 본 결
과, 직무만족의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전공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Table 12를 살펴보면 내
재적 만족은 교육계열(M=3.47)이 가장 높았고 외재적 만
족은 교육계열(M=3.06)과 의약계열(M=3.05)이 높았고 
인문계열(M=2.79)과 예체능계열(M=2.77)이 낮은 평균값
을 보였다. 

[Table 9]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to Gender

Division Gender N M SD t

Intrinsic

satisfaction

Male

Female

1900

2151

3.18

3.24

.72

.68
-2.514*

Extrinsic

 satisfaction

Male

Female

1900

2151

2.91

2.89

.78

.75
0.717

 +p<.10,*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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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to type of 
school.

Division Type N M SD t

Intrinsic

satisfaction

2~3years

4years

1600

2451

3.16

3.24

.69

.71
-3.555***

Extrinsic

satisfaction

2~3years

4years

1600

2451

2.90

2.90

.73

.78
-0.080

+p<.10,*p<.05,**p<.01, ***P<.001

[Table 11]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to the location 
of school.

Division Location N M SD t

Intrinsic

satisfaction

capital

region

2183

1868

3.20

3.23

.72

.68
-1.477

Extrinsic 

satisfaction

capital

region

2183

1868

2.89

2.92

.79

.73
-1.273

 +p<.10,*p<.05,**p<.01, ***P<.001

[Table 12]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to major field

Division Major N M SD F Post Hoc

Intrinsic

satisfaction

Humanity
Social

Education
Technology

Natural
Medical

Art&Physical

468
1018
276
905
460
297
627

3.20
3.20
3.47
3.14
3.24
3.30
3.16

.65

.71

.71

.69

.67

.68

.73

9.235*** 3>1,2,5,6

Extrinsic
satisfaction

Humanity
Social

Education
Technology

Natural
Medical

Art&Physical

468
1018
276
905
460
297
627

2.79
2.91
3.06
2.94
2.91
3.05
2.77

.76

.76

.80

.72

.73

.78

.79

8.930***
3,6>2,4>1,

7

+p<.10,*p<.5,**p<.01, ***P<.001

5.3 개인특성과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전공 등의 개인 특성과, 학력
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 등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선성 통계량의 공차한계값은 
0.41~0.96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이 1.03~2.59로 
10이하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내재적 만
족이 높고(ß=-.026), 인문계열보다 교육계열(ß=.043)이 
더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요인(ß=.142), 
자격/전공요인(ß=.167), 인성/인맥요인((ß=.212)이 주관적 

인지가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다고 해석된다. 설명력
은 .192(F=81.497, P<.001)이었다.

외재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전공 등의 개인 특성과, 학력
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 등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선성 통계량의 공차한계값은 
0.41~0.96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이 1.03~2.59로 
10이하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13] Variables influencing intrinsic satisfaction
Division B SE ß t

Constant 1.854*** .057 32.462

Gender .004 .023 .002 .158

Type of school -.011 .023 -.007 -.468

School location -.039+ .022 -.026 -1.787

Major

Field

Social .019 .039 .011 .490

Education .130* .053 .043 2.464

Technology -.038 .042 -.021 -.907

Natural .038 .045 .016 .841

Medical -.003 .053 -.001 -.057

Art & Physical .014 .042 .007 .330

Academic factor .114*** .015 .142 7.443

Certification/

Major field factor
.125*** .014 .167 8.739

Personality/Human 

connection factor
.204*** .017 .212 12.300

R²=.194, Adj R²=.192

F=81.497***(P<.001), N=4051

+p<.1,*p<.05,**p<.01, ***P<.001

[Table 14] Variables influencing extrinsic satisfaction
Division B SE ß t

Constant 1.501*** .062 2.061

Gender .032 .026 .020 1.250

Type of school .051* .025 .031 2.019

School location -.048* .024 -.030 -2.012

Major

Field

Social .120** .042 .064 2.847

Education .149* .058 .046 2.588

Technology .143** .045 .073 3.151

Natural .104* .049 .041 2.109

Medical .152** .058 .048 2.614

Art & Physical .012 .046 .006 .270

Academic factor .137*** .017 .160 8.208

Certification/

Major field factor
.077*** .016 .097 4.940

Personality/Human 

connection factor
.206*** .018 .200 11.316

R²=.153, Adj R²=.151

F=61.220***(P<.001), N=4051

+p<.1,*p<.05,**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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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결과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외재적 만족(ß=.031)이 높고,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
권 소재 학교보다 외재적 만족이 높다(ß=-.030). 그리고 
인문계열보다 사회계열(ß=.064), 교육계열(ß=.046), 공학
계열(ß=.073), 자연계열(ß=.041), 의약계열(ß=.048)이 더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요인(ß=.160), 자
격/전공요인(ß=.097), 인성/인맥요인((ß=.200)이 주관적 
인지가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다고 해석된다. 설명력
은 .153(F=61.220, P<.001)이었다.

6.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의 차

이는 여학생이 유의한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박가열 외
(2009)[6]보고와 맥을 같이한 반면, 조영하 외(2008)[4]와 
임천순 외(2006)[5]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학력요인에서 4년제 대학이 2~3
년제 대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지만, 
자격/전공요인과 인성/인맥요인은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
다. 이는 출신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규용 외 
(2003)[10] 연구와 채창균(2005)[9]와 같은 결과를 보였
다. 또한 학교소재에 따른 차이는 학력요인과 인성/인맥
요인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고, 자격/전공요인에서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평균값이 높았다. 이는 임천순 외 (2004)[14]연구와 채구
묵(2007)[15]와 일치하지만, 황여정 외(2008)[13]의 보고
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전공에 따른 차이는 학력요인은 교육계열과 의약
계열이 높고 예체능계열이 가장 낮았다. 자격/전공요인에
서도 의약계열이 교육계열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리
고 인성/인맥요인은 교육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사회
계열이 높았고 공학계열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의약계열이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박가열 외 (2009)[6]연구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취업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리한 요
소가 많으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결정요인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
은 학력요인과 인성/인맥요인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력이
라 여기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자격/전공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수도권 소재 대학이  
높지만 전공이나 자격증을 요하는 직무에는 학교소재에 
상관없이 취업이 됨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은 취업
성과가 자격/전공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높게 인지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학력요

인과 자격/전공요인을 중요시 생각하고, 인성/인맥요인은 
교육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중요시 생각
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을 보면 교육계열과 의학계열은 
관련 자격증이 취업성과에 커다란 결정력이기 때문에 자
격/전공요인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내재적 만족에
서 여학생이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지만 외재적 만족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Clark(1997)[24]과 최
병우(2004)[25]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으나, 강성
진 외(2010)[23]의 연구와 차성현 외, 2010[26]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학교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는 내재적 만족이 4년제 대학이 2~3년제 대학에 비해 높
은 평균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강성진 외(2010)[23]의 연
구및 차성현 외(2010)[26]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학
교소재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전공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재적 만족은 
교육계열이 가장 높았고 외재적 만족은 교육계열과 의약
계열이 높았고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외재적 만족이 
낮았다. 차성현 외(2010)[2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은 직무내용, 근무환경, 개인의 발
전성,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 자율성과 권한에 만족이 높
고,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3년제 졸업자보다 직장
의 내재적 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교육계
열 전반적으로 직무만족이 가장 높으며, 의약계열은 임금
이나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졸자의 개인특성과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
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내재적 만족이 높고, 
인문계열보다 교육계열이 더 내재적 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높을수록 내재적 만족이 높았다. 

한편 2~3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외재적 만족이 
높고,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외재
적 만족이 높다. 그리고 인문계열보다 사회계열, 교육계
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이 더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요인, 자격/전공요인, 인성/인맥요
인의 주관적 인지가 높을수록 외재적 만족이 높다고 해
석된다. 

이는 교육이 직무 만족을 높다는 연구(Hartog, J 외, 
1998)[27]와 같은 결과를 보인 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
다는 연구(Clark, A.E., 1997)[24]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또한 자격증이 직장에서도 만족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이제경 외, 2007)[30]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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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높이는데 이는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학
점취득을 위한 학습경험,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자
격증 취득을 위한 능력과 기술의 사전 습득, 인턴경험을 
통한 실제 직장생활 경험, 인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바
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올바른 인성을 위한 노력, 매력적
인 외모를 위한 건강과 자기관리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는 직장에서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 성별, 학교유
형, 학교 위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만족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개인
의 취업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취업
결정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으나,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가운데 시도된 결
과 주관적 인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와 취업결정
요인의 주관적 인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둘째,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취업관련 여러 
분야에 미치는 각 변수 간의 영향력을 다양한 구조적 관
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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